
궁금한 건 못 참지 

믿음 02 : 믿음의 본질 

1. 믿음이 커지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달라질까? 

혹시, 믿음을 ‘내 삶을 바꿔줄 도구’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저는 자주 그랬습니다. 

믿음을 계산했고, 믿음의 크기를 재고, 때로는 믿음의 결과를 기다리며 

조급해했습니다. 

“기도한 만큼 변화가 있어야 하고, 헌신한 만큼 보상이 따라와야 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믿으면 내 삶은 조금 더 수월해질 거야.” 

그렇게 믿음은 어느새 내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열쇠처럼 

여겨졌습니다. 조금 더 믿으면 고난이 줄어들 것 같았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망과 기다림을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결과를 얻는 공식처럼 생각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길이 느리고, 손해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 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결박과 옥에 갇혔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가 이들 모두를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 상황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견딘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경험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이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붙들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내가 원했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이 충분히 큰가?”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뢰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나는 내 믿음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구원, 축복 등) 

®   

- 지금 내 믿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기대와 결과에 붙들고 있나요?(예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까?’보다 ‘문제가 해결될까?’에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경험) 



®  

- 내 삶 속에서 믿음이 “내 삶을 바꿔주는 도구”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히브리서 11:35-40 에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응답이 늦거나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  

- 내 믿음이 작고 흔들려도, 그 불씨를 하나님께 붙들도록 돕는 습관이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 하루 1 분이라도 ‘주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감사일기 쓰기 등)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 믿음을 돌아봅니다. 때로 저는 믿음을 제 삶을 바꾸는 

도구처럼 계산하고, 기도의 결과와 내 헌신을 맞춰보며 조급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고 흔들리는 불씨처럼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문제가 남아 있어도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저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붙들며 나아갑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와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